독장수구구


옛날 어느 마을에 독을 만들어 파는 독장수가 있었습니다. 독은 잘만 팔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, 워낙 크고 무거워서 많이 가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.
“아이고, 어깨야. 어째 오늘은 독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.” 독장수는 숨을 헐떡거리며 높은 고개턱을 겨우 올라왔습니다. 너무 힘들어 눈앞이 핑핑 돌 지경이었습니다.
독장수는 고개를 다 오르고는 나무 그늘 밑에다 지겟작대기로 지게를 받쳐 세워 놓았습니다. 독장수는 허리춤에 찼던 수건을 꺼내 이마와 얼굴의 땀을 닦았습니다.
“야, 정말 시원하구나. 저 독 둘은 팔아 빚을 갚는 데 쓰고, 나머지 독을 팔면 다른 독 두 개는 살 수 있겠지? 그 독 둘을 다시 팔면 독 네 개를 살 수 있고…….”
이렇게 계산해 나가니 열여섯 개가 서른두 개가 되고, 서른두 개면 예순네 개가 되고, 예순네 개는 백스물여덟 개가 되었습니다.
“야, 이렇게 계산해 보니 며칠 안 가 독이 천만 개나 되겠는걸. 그럼 그 돈으로 논과 밭을 사는 거야. 그러고 남는 돈으로는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을 짓는 거야.”
독장수는 너무 기쁜 나머지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. 그러다가 팔로, 지게를 받치던 지겟작대기를 밀어 버렸습니다. 지게는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팍 쓰러졌습니다. 지게에 있던 독들도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.

- [출처] 2015 개정 국어 교과서(5-2) “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” 중에서 일부 발췌





壺売りのググ


昔々、ある村に壺を作って売る壺売りおじさんがいました。壺は売ればお金持ちになれますが、あまりの大きさと重さに持ち運びが難しかったんです。「これはこれは、肩が凝るな。今日はやけに壺が売れないな。」と、息を切らしながら高い峠まで登りました。あまりの疲れに、めまいがするほどでした。

壺売りおじさんは、峠を登り切った木陰で、杖で背負子を支えました。壺売りおじさんは、腰に掛けておいたタオルで額と顔の汗を拭きました。
「いやー。本当に気持ちいいな。この壺を売ったお金で借金を返済して、残りの壺を売れば、また2個の壺を買って、その2個の壺をまた売れば4個買って…」

このように計算してみると、16個が32個になり、32個が64個になり、64個が128個になりました。

「このように計算してみたら、数日もしないうちに壺が1000個になるな。そのお金で田んぼと畑を買うんだ。そして、残ったお金でクジラの背中のような大きい家を建てるんだ。」壺売りおじさんは、あまりの嬉しさに両腕を上げました。ところが両腕を上げたせいで、背負子を支えていた杖を押してしまいました。背負子は横転し、背負子に乗っていた壺が割れてしまったのです。


(出処)2015 改定国語教科書(5-2) 一部抜粋












